
모두가 함께하는 생명나눔
NLCS Jeju x 대한 적십자사

사랑의�
생명나눔
‘헌혈’



언제나�혈액�기부는�환영입니다�.

혈액형별로 최소 5일의 여유를 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0.3~0.5%만이 Rh+/- 혈액형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은 혈액형을 가진 사람들은 응급 상황에서 수혈 소스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혈액 정보 공유 시스템
(BISS)의 일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급히 수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건강할 때 헌혈하는 것은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더 나아가 모두를 위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기증된 혈액은 장기간 (농축 적혈구의 경우 35일, 혈소판의 경우 5일) 보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혈액 
공급을 위해서는 기증자의 꾸준한 헌혈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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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치 혈액 보유

4.8일치 혈액 보유

6.0일치 혈액 보유

6.4일치 혈액 보유

출처: 
대한적십자사



헌혈가능�기준�-�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 크로이츠펠트 - 야콥병(일명 인간 광우병)은 20세기 말부터 유럽 등지에서 흥행한 질환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혈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질환이 발생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한 사람은 헌혈 금지 대상입니다.



헌혈가능�기준�-�국외�말라리아

말라리아는 기생충이 척추동물의 적혈구에 기생하여 발생하는 감염 질환입니다.
대한민국은 해당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헌혈의 기준을 엄격하게 지키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질환이 발생한 
지역에서 거주나 복무시 3년간, 여행시 1년간 혈장성분헌혈만 가능합니다.



헌혈�전후�주의사항

혈압, 맥박, 체온 측정, 혈액형 검사, 혈소판 
농도 검사는 혈액 검체 한 방울을 채취하여 
당일 시행합니다.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위해 문진과 사전 
검사   진행합니다.

현혈 시

● 기증 당일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 샤워는 괜찮지만 사우나나 기타 
수상 활동은 피하십시오.

헌혈 후

헌혈 가능 기준 요약본

● 50kg 이상의 남성 또는 45kg 이상의 

여성

● 헌혈 전날 수면 5시간 이상

● 복용중인  약이 없는 학생 (비타민, 

루테인 등 영양제는  상관없으나  치료 

목적 (여드름 치료약, 스테로이드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학생은 당일 

헌혈 참여가 어려움

● 헌혈 당일 아픈 곳이 없는 사람 

(인후통, 감기 등에 걸리지 않은 학생)

● 해외 여행에 다녀온 경우, 귀국 후 

1달이 지난 사람.

● 이전 헌혈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났을 

것

헌혈 전


